
 

‘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18.05.10 

씨앤지하이테크, ‘나가세’ 중국 법인 지분 30% 인수 

▶ 영업, 설치, A/S 등 중국 현지 반도체·디스플레이 기업 대응 능력 강화 

▶ 신규 중국 진출 기업 및 현지 업체에 대한 영업 기반 마련… 고객사 다각화 기대 

 

<2018-05-10> 씨앤지하이테크가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. 

 

반도체/디스플레이 화학약품 혼합공급장치 전문 기업 씨앤지하이테크(대표이사 홍사문)는 나가세미전

자과기(상해)유한공사(이하 나가세미전과기)에 약 1억 원을 투자하는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0

일 밝혔다. 

 

나가세산업주식회사(이하 나가세산업)가 보유한 나가세미전자과기의 지분 40% 중 30%를 양수하는 방

식이다. 나머지 10%는 나가세엔지니어링서비스코리아(이하 나가세엔지니어링)가 양도받는다. 

 

2006년 설립된 나가세미전자과기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치 제조 및 설치 전문 회사로, 중국 내 반도

체·디스플레이 고객사에 영업 및 현지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. 

 

이에 따라 중국 사무소를 확보한 씨앤지하이테크의 중국 시장 영향력 강화가 기대된다. 화학약품 혼합

공급장치 제작을 넘어 현지 고객사에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다. 삼성전자, 

SK하이닉스 등 국내 메이저 업체의 중국 공장이 주요 타겟이다. 

 

나아가 서비스 영역 확대 및 고객사 다각화가 목표다. 씨앤지하이테크 관계자는 “영업활동 지원 및 중

국 내 수주된 제품의 설치, A/S 등 현지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진

출하는 신규 기업 및 중국 현지 업체로 고객사를 다각화할 토대를 마련했다”고 설명했다. 

 

나가세산업과의 우호 관계 강화도 이번 투자의 이점으로 꼽힌다. 나가세산업은 반도체·디스플레이 소재 

및 현상액 희석장치에 특화된 글로벌 기업으로, 2007년부터 씨앤지하이테크에 지분 투자를 하며 협업 

관계를 지속해왔다. 현재 나가세산업의 자회사 나가세엔지니어링은 씨앤지하이테크 발행 주식의 5.07%

에 해당하는 212,940주를 보유하고 있다. 

 

씨앤지하이테크 홍사문 대표이사는 “국내 메이저 반도체·디스플레이 기업의 중국 생산기지 확대 추세

에 맞춰 현지 법인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”며 “나가세산업과 공고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잠재 고객에 

대한 영업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사업을 확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 

☎ 자료문의 : 씨앤지하이테크㈜ 이재홍 이사 (031-659-9803), 이창호 과장 (031-659-9822) 

㈜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(070-5068-6321), 김물결 선임 (070-5068-6320) 


